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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그렇다. 불은 우리 내심의 표상으로, 상승하며 빛나는 강

한 정신의 표상으로 타오르는 것이다. 불길이 춤추고 빛나

는 것을 보면 살아 약동하는 무엇을 지켜보는 느낌이다.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라도 표시하고 싶으면 불을 

켜놓는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할 제대 앞에 

불을 켜놓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신비롭고 거룩하신 현존

을 향해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우리 안의 모든 정력과 

정신과 힘을 모아 지켜 서 있어야 할 우리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뵈오면서. 우리는 

그곳에 우리 생명의 상징이며 표현인 불을 켜둠으로써 이 

뜻을 아뢰는 것이다. 

  저 감실등에 타고 있는 불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이 있는가. 그 불은 나의 영혼을 의미하며 또 의미해야 옳

다. 그저 자연 현상으로서의 불 그 자체가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는가. 하느님을 향해 사는 우리 삶의 표현으

로 삼기 전에는. 하느님이 계신 곁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타

오르고 하느님을 위해 불과 빛이 되어야 할 곳이다. 거기야

말로 우리도 깃들일 곳이다. 그래야 저 감실등에 켜 있는 

조용한 불이 참으로 우리 내심의 표현이 된다.  

  그렇게 되도록 적어도 노력해 보자.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러나 하느님께 더 가까워지면 빛에 잠긴 고요한 순간을 누

리다가도 마음놓고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 빛이 

하느님 계신 곳에 그대로 머물러 주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주님, 저것이 제 영혼이옵니다. 항상 하

느님 곁에 머물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불 (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시편 1, 1-2. 3. 4와 6)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 

    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 

    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 Blessed are they who hope in the Lord. 

                                               (Psalms 1:1-2, 3, 4 and 6) 

○ Blessed the man who follows not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walk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company of the insolent, but delights in the law of  

    the LORD and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 

○ He is like a tree planted near running water, that  

    yields its fruit in due season, and whose leaves never  

    fade. Whatever he does, prospers. ◎ 

○ Not so the wicked, not so; they are lik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just, but the way of the wicked vanishes.◎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6 (다해) 연중 제6주일 



 

본당 소식 

▶ 반장 월례 모임 

    일시 : 2월 2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요셉회 모임 

    일시 : 2월 2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백삼위 골프 동호회 친선 토너먼트 

    일시 : 2월 22일(토), 오전 10시 

    장소 : Lakewood Country Club 

    참가인원 : 선착순 28명 

    문의 : 김철민 요한 ☎ 310-740-1502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성지 회수 

   3월 5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려 1년동안 각 가정에 장식해  

   온 성지를 회수합니다. 

   3월 2일(주일)까지 성전입구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체 물품 정리 공지 

   1층 복도와 2층 유아실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각 단체별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각 단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물품 

   들을 1층 강당 수납창고 선반에 놓여져 있는 박스에 옮겨  

   정리 후 박스 겉면에 단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 총무 문상헌 대건안드레아 ☎ 213-268-7459  

     

 

     

             

          

           

   

 

            

 

 

 

    

 

             
교  무  금  $    3,910.00  

주일헌금  $    2,854.00  

감사헌금  $        50.00  

장례미사  $      100.00  

 $    1,500.00  

 $      476.00  

합     계  $    8,890.00  

강영미 김경자 김광자 김원호 김윤진 김일선 김재동 

김혜영 노영자 박정희 박진숙 박토니 반정이 배태임 

성낙호 신성주 유기성 유영숙 윤선희 윤화경 이계옥 

이근태 이윤희 이일길 정동규 조화숙 최안나 한혁수 


